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담당 : 공동상황실장 이미현 010-9068-5132 대외협력팀장 김덕진 010-2881-8105)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담당 : itaewon1029official@gmail.com ) 

제    목 [보도자료]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행정안전위원회 심의 촉구 기자회견 

날    짜 2023. 08. 17. (총 5 쪽)  

보 도 자 료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의 촉구 기자회견 
행안위 소속 22명 위원에 유가족·시민 작성 엽서 4400장 전달 

일시장소 : 2023. 8. 17.(목) 11시, 국회 소통관 

 
※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가족과 소중한 이들을 잃은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상자들의 쾌유를 비롯해 참혹한 상황을 지켜봐야 했을 
동료시민들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1.​ 오늘 8월 17일(목) 오전 11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진상규명 특별법의 행정안전위원회 

심의와 통과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2.​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고도 지금껏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2소위는 법안 심의를 시작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왜 이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하는지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호소를 국회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3.​ 기자회견 직후 유가족들은 행안위원들에게 쓴 엽서 4천 4백장을 22명 행안위원 의원실을 

방문하여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지난 8월 9일부터 

서울광장 분향소를 비롯해 각종 집회 현장, 모임 등에서 부스를 차리고 시민들과 함께 

행안위원 22인에 보내는 엽서쓰기를 함께 해왔습니다. 지역에 계신 유가족들 중에는 

우편으로 각 행안위원들에게 엽서를 직접 발송하고도 있습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러한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절박한 호소에 국회가 특별법 행안위 통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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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해줄 것을 촉구하며 8월 중 행정안전위원회 통과를 위해 김교흥 행정안전위원장과 여야 

위원들의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4.​ 참고로 오는 8/22(화)부터 8/24(목)까지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함께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국회까지 삼보일배로 행진하고, 8/24(목) 저녁 6시 34분에는 국회 앞에서 추모제를 개최해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다시 한번 호소할 예정입니다.  끝.  

 

▣ 개요 

●​ 제목 :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행정안전위원회 심의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8월 17일(목)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 순서 

○​ 발언.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 발언.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 위원장 
○​ 발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발언.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 발언.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 발언. 이지현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 엽서 낭독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발언문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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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문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오는 24일이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벌써 300일입니다. 억울하고 참담한 하루하루를 참고 

견디며, 우리 아이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울며 호소하고 애원했습니다. 아스팔트 위에서, 국회에서 

우리 유가족들은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매정하게 우리를 외면하였고, 여당은 국회의 

역할을 잊어버린 듯 정부의 목소리만 대변하고 있습니다. 159명의 목숨을 이렇듯 무심하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정치권력에 절망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극우보수들은 유가족과 희생자들을 조롱하고 2차가해를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우리 

유가족들의 트라우마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그러들기는 커녕 더욱더 힘들게 다가옵니다. 어금니를 꽉 

깨물고 슬픔을 참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가야할 길이 아직은 멀고 험난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국민을 아프게 하는 정부는 어느나라 정부입니까? 

우리는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의 시간을 극복하고자,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가족을 잃은 슬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유가족들은 특별법을 통한 진상규명을 국회에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아직까지 응답이 없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고통과 아픔을 보듬어 주고 해결해줘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어진 

국회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국민으로부터 외면받고 그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유가족들은 관망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열번이고 백번이고 읍소하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태원특별법은 이제 행안위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간절함을 담아 지난주 내내 유가족들과 시민들은 특별법의 통과를 진심으로 호소하는 

엽서를 각 행안위 위원님들께 진정성있게 마음을 다해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 갔습니다. 

행안위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유가족과 시민들의 마음과 뜻이 담긴 이 엽서들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민의힘 행안위원님들께는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우리 

유가족들은 법을 만들고 다루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법은 만들고 조율하는 것은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의원님들이 해야 할 역할입니다. 그러니 특별법에 내용이 이렇다 저렇다 품평하지 마시고 

입법기관으로서 제대로 된 법을 만들기 위해 검토를 해주시고, 국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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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법안을 만드는 것은 의원님들이 해야 할 몫이지 

유가족들이 해야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태원특별법을 정쟁화하는 것을 그만 멈추고, 진솔하게 아픔을 함께하고 국민과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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